
인간복제 한국실험 부인 안한다
바이오퓨전텍 , 한국진행 시사 … 클로네이드 통해 세포융합기 공급

미국의 인간 복제회사 클로네이드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오퓨전텍의 이성식 대표이사 회장은 7월12일 현재

(한국에서) 인간복제실험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이라고 밝혀 국내에서 인간복제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에도 복제배아를 임신한 대리모가 있는가 질문에 이미 여러명의 한국

여성이 대리모를 하겠다고 자원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되며 다음주 (국내에서의) 인간복제실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인간복제는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길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클

로네이드가 인간복제기술을 악용하려 한다면 그 실험을 막겠지만 나는 클로네이드를 믿고 있고 그들의 기술수

준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에서 선보인 세포융합기에 대해서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미국, 일본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클로네이드와 자체 연구진의 기술을 합쳐 만든 최고의 제품이다 라고 강조했다.

바이오퓨전텍은 2002년 6월11일 대구광역시에 설립됐으며 △동물복제 △형질변경 △대체장기 생산 △세포

보관 △세포융합기 제조판매업 △DNA칩 개발 및 생산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종교단체 라엘리안과 관계를 맺고 인간복제 계획을 천명한 미국의 클로네이드가 인간복제 프로젝트에

따라 10-20명의 고객들과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캔지히 클로네이드 부사장은 7월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일본 국제바이오엑스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커플들 명단에서 고객을 골랐고, 고객의 의뢰에 따라 약 50명의 대리모들과 인간복제 프

로젝트를 추진중으로 수개월 내에 일부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클로네이드는 인간배아를 배아세포 단계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안정적 전자충격을 창출하는 [배아세포 융

합기]를 개발, 엑스포에서 공개했다. 배아세포 단계란 배아가 약 100-150개의 세포로 구성되는 수정 후 5-6일

의 단계를 말한다.

자동차 배터리와 닮은 [RMX 2010] 배아세포 융합기는 약 2개월 전 설립된 클로네이드 자회사인 한국의 바

이오퓨전텍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개당 9000달러에 시판되고 있다.

클로네이드는 인간복제기술이 유전학적 자식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은 물론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식복제 덕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으며, 한 사람을 복제하는

데 약 20만달러가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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